




















있다는 점이다. 한 예로, 윤이상이 북한을 방문한 것은 정치적 

의도보다는 그에게 큰 예술적 영감을 주었던 <사신도>를 직접 

보기 위한 것이었고, 동베를린을 방문한 것 역시 친구의 안부

를 확인하기 위한 개인적인 행위에 불과했다. 그러나 이러한 

일들이 서로 얽히면서, 인생 최대의 위기이자 그를 죽음의 문

턱까지 몰고 간 동베를린 사건이 됐고 이로써 윤이상은 정치

적 쟁점의 한가운데에 놓이게 된다. 다시 말해, 그가 취했던 행

동들은 사회적 도발로 간주됐지만 애초 의도에는 정치성이 유

보돼 있었다. 

삶의 흐름에서 맞닥뜨린 가장 큰 시련의 순간에도, 언제나 윤

이상의 곁을 지킨 것은 음악이었다. 칼바람이 에이는 감옥 속

에서 그는 얼어붙은 손을 입김으로 녹여가며 <나비의 미망인> 

이라는 오페라를 작곡했고, 북한에서 <사신도>를 본 경험은  

하나의 영감이 돼 <이마주(영상)>라는 작품으로 탄생했다. 다시 

말해 윤이상의 예술 속에는 인간적인 고통과 고난이 함께 존

재하고 있으며 그 부당함을 그는 음악으로 표현했다. 그러나 

음악 속에 있는 고통은 초월적 지점을 향해 있다. 그는 “작곡

가는 좋은 생각을 정말로 많이 할 수 있다. 그런데 그 자체로

는 소용이 없다. 오직, 음표들을 통해서만 영향을 미칠 수 있다. 

그 속에 작곡가의 영혼, 생각, 아름다움이, 평화, 조화가 깃들여 

있다. 그게 내 마지막이자 궁극적인 목표이다. 영원한 평화 속

에서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, 이 세상을 조화롭게 만드는 

것”이라고 말했다.

물론 윤이상을 사회·정치적 맥락과 떼어놓고 보는 것 역시 너

무 순진한 생각일 수 있다. 하지만 그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

하는 이번 공연이 윤이상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나 평가를 내

리려는 것은 아니다. 이번 공연은 음악가로서도 하나의 인간

으로서도 멀게만 느껴졌던 윤이상에게 조금 더 솔직하고 내밀

하게 다가가기 위한 시도가 될 것이다. 그에 대한 평가는 관객 

개인의 몫으로 남겨둔다.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서사성은 이 

공연의 커다란 줄기를 형성하지만 단순히 자전적인 일대기를 

따르지는 않는다. 루이제 린저와의 인터뷰 속 대담을 펼치는 

윤이상이라는 화자를 중심으로 6, 17, 21, 29, 35, 47세 그리

고 50세의 윤이상들이 각기 삶의 중요한 순간들을 재현한다. 

그 순간의 파편들이 날실과 씨실처럼 얽히면서 어느새 윤이상

의 삶이 하나의 퍼즐처럼 무대 위에 펼쳐진다. 

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의 또 다른 자아를 대변하는 첼로가 등

장한다. 윤이상과 첼로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그의 지난날의 

추억, 고통, 사랑,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음악적 이상을 무대 위

에서 만나게 된다. 첼로의 선율은 그의 음악인 동시에 삶의 희

로애락을 담고 있다. 하나의 경계인으로서, 이방인으로서, 그

의 삶 역시 분단된 조국의 현실처럼 끊임없이 사회의 벽과 분

리를 겪어왔다. 그가 평생 겪어온 이러한 분리는, 그가 음악적

으로 계속해서 화합과 평화를 추구한 동력이 됐을지도 모른

다. 정치·사회적으로 커다란 변혁을 맞이하고 있는 2017년 

지금, 이 공연은 윤이상이라는 인물을 통해 개인의 이상과 사

회적 요구 사이의 관계를 되돌아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. 

윤이상 ; 상처 입은 용

일시 7/7, 8, 9

장소 경기도문화의전당 소극장

가격  2만원

출연  경기도립극단

관람연령 중학생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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